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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회에 마침표 찍기

  1)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는 길

  * 인간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

  기원전 1000년경에 씌어진 힌두 경전 <리그베다>에는 인간의 계급이 어떻게 생겨나

게 되었는지 인간의 신체를 비유로 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 

  태초에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는 신 푸루사가 죽으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1) 푸루사의 입에서 사제계급인 브라만(Brahman)이, 

  2) 팔에서는 군인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가, 

  3) 허벅지에서는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가, 

  4) 두 발에서는 노예계급인 수드라(Sudra)가 태어났다. 

  이 사성제에도 들지 못한 아웃카스트(outcast)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불가촉천민들. 이 불가촉천민의 수는 인도 인구의 16퍼센트인 1억 65백만 명이

나 된다.  

  

  * 카르마(karma, 業): 산스크리트어로 삶의 ‘행위’, 혹은 ‘행위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르마는 ‘행위의 잠재력’을 일컫는 말.

  * 기독교의 바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의 욕망

을 따라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듯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 6: 7-8)

  *우리가 지은 業은 반드시 인과법칙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1) 동시인과(同時因果): 행위의 씨앗이 곧바로 열매로 나타날 때.      

   2) 이시인과(異時因果): 행위의 결실이 천천히 나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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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마의 법칙: 

   “이 법칙은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듯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다. 우리

가 바다의 썰물을 막고 별의 운행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행

위의 결과가 발현하는 현상을 저지할 수는 없다. 카르마의 법칙을 뛰어넘으려는 시도

는, 자기의 그림자를 뛰어넘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다.”(라다크리슈난).

  * 음식과 카르마“

    

    음식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면 소화기관이 깨끗해지고

    소화기관이 깨끗해지면 기억력이 좋게 되고

    기억력이 좋게 되면 가슴 속 모든 매듭이 풀어지리라.

                                - 챤도기야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윤회:

  무지(無智)의 인간은

  그의 업보나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

  또 다시 그 자신이 모르는 육신을 입으러

  세상으로 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왕래하지 않는다.

  이처럼 행함에 따라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각기 그 처지가 다른 것이니.

                          <카타 우파니샤드>

  

 2) 업(業)의 씨 없는 존재



                                                 아트앤스터디 인문·숲  www.artnstudy.com 3

  * 우파니샤드가 가르치는 “자유의지”:   

  만드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니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자가 될 것이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김으로써 업을 쌓고, 업을 쌓음으로써 

  그 결과를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업의 고리를 끊는 방법:

  이 행함이 우선되는 인간의 세상에서 

  아트만과 그 참 욕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사람들은

  어느 세상에서도 그 원하는 대로 얻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아트만과 참 욕망을 알고 세상을 뜨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얻으리라.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누군가 물을 때

  ‘나는 바로 그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는

  그 순간 속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카우쉬타키 우파니샤드>

  * 業의 씨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를 업(業)의 씨 없는 존재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도 씨가 없는 존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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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방황하지도 않는다. 파멸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 그는 잘려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는다. 그는 화를 내지

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삼키는 아트만이라 불리리라. 

                                       <수발라 우파니샤드> 

  

  *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 진리를 구하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영혼의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젊은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원한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네. 현재로 돌아오게.”

  젊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닐세.”

  “왜 아닙니까?”

  “그대는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일세.”

  “왜 과거를 떨쳐버려야 합니까? 제 과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과거를 떨쳐버려야 하는 까닭은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죽은 것이기 때문이네.”

                                   (앤소니 드 멜로)


